
코로나19 예술계 피해 대응회의 결과공유

1. 일정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12시

2. 장소 : 영등포문화재단 2층 대표이사실

3. 참석자 : 

  경험과상상 대표, 보노보C 대표,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문래예술공장 매니저, 강원재 대표 외 재단관계자

Ⅰ.자문회의 결과 및 정책제언

Ÿ  문화예술교육사업은 1,2월에 기획하여,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면서 회사로

서 적자뿐 만 아니라 강사들의 실제 생계에 영향을 끼침. 이전 메르스 사태에는 공공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였고, 이번 피해 대응 지원사업이 예술가와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길 바람

Ÿ  공연은 지방투어, 어린이, 가족공연의 대부분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연기된 일정으로 인해 하반기 일

정까지 연계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취소, 연기된 공연은 대부분 계약서 상의 배상책임이나 

재난상황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취소에 대한 부담을 단체에서 떠맡고 있음. 이것이 표준계약서 

등의 행정가이드로 일부분 명기되기만 하여도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

Ÿ   메르스 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형식은 소규모 유닛이나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기 어렵고,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단순한 이벤트 성이 아닌 창작활동과 실제 예술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대관료 지원, 역량강화 등의 간접지원형식이 좋은 방안임. 집합연수, 단체 자체연수, 개인 

창작활동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임. 공공기관과 단체가 기획하는 교육비 지원형 집합연수를 통하여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배우거

나, 단체의 창작준비활동과 단원 개인역량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체적인 연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숨 고르며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3-4월 축제, 행사를 통해 활동하는 개

인 예술가, 소규모 유닛 등 기존 지원정책에 고려되지 않았던 그룹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또 다른 형식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음.

Ÿ   많은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관객과 시민들의 위축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

을 기해야 함. 향후 문화예술향유에 상호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연장에 대

한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 또한 고려할 수 있음. 상업적, 규모가 큰 공연과 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지

만, 대다수의 소규모 단체 혹은 개인 예술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

소리를 듣고, 논의하여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Ÿ   더불어 1,2월은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로 인한 사업 공백기인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이후 메르스때처럼 단기처방형 행사지원사업비나 1~2월기간 공연취소연기에 따른 보

상형 지원비가 대규모로 몰릴 시, 치러내기식 사업으로 작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공성 훼손 등의 어려움 

또한 예상됨. 



Ÿ   앞으로 코로나19 외에도 미세먼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자연재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

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과 기금, 재난대비 대

체 콘텐츠나 매뉴얼 등의 기반을 갖춰둬여야 함. 후에 논의되는 대안들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사례와 

매뉴얼제작, 보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주관부서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무엇보다도 예술가와 시

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동행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함.


